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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형은행들 경기 회복세에 1Q 실적 '대박' 서울경제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의 1Q21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배 급장했으며 웰스파고의 경우 같은 기간 7배 이상 급증하며 실적잔치를 벌였다. 

지난해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완화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방식 상장 활성화의 수혜를 받았다.  

대출금리 상승 우려, 현실로…내일부터 주담대 금리도↑ 머니투데이

16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1bp 상승할 예정.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세(0.84%)로 돌아섰기 때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KB국민은행 2.4~3.9% △우리은행 2.63~3.63% △NH농협은행 2.42~3.63%로 바뀐다.

씨티은행 WM부문 매력…M&A '큰 장' 서나 한국경제

한국씨티은행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시장에서 완전 철수한다. 2004년 씨티그룹이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에 진출한 지 17년 만.

KB금융, DGB금융지주, OK금융그룹이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나 공식적으로는 인수 참가를 부인. 금융권 관계자는 WM, 신용카드 부문을 나눠서 매각할 가능성 언급

카카오뱅크, 이르면 7월 코스피 상장한다 중앙일보

한국거래소는 15일 카카오뱅크의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상장은 은행업 기준으로 1994년 기업은행 이후 27년여 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카카오뱅크 주가 기준으로 환산한 예상 시가총액은 34.85조원 정도. 국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은행인 KB금융(22.45조원)을 넘어서는 수치

KT "뱅크샐러드 완전 인수"…네이버·카카오 맞불 한국경제TV

신성장사업을 챙기는 구현모 KT 대표 직속 조직에서 뱅크샐러드 지분 60% 이상을 인수하는 작업을 진행. 뱅크샐러드가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받은 점에 주목

KT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 분야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위한 금융 클라우드 패키지를 출시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속도…보험업계 "이번에는 꼭" 아시아경제

지난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법 개정에 긍정적인 분위기인 만큼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변수로 남아 있다

보험중개사, 24년만에 법적 지위 찾을까 비즈니스워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위해 보험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 보니 보험중개사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치권, 학계는 상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의 의원들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 발의한 상태

은성수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적발 위한 별도조직 신설" 매일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해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강조. 또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한 사전교육 시스템도 오는 20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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